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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	폴먼

실화에	근거함

“이는 내가 네게 신권의 열쇠와 권능을 

부여하였음이니, 이로써 나는 만물을 

회복하며”(교리와 성약 132:45).

애나는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선생님이 주신 작은 종이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있잖아! 저 다음 주 

일요일에 초등회에서 말씀해요.”

“잘 됐구나.”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주제는?”

“회복에 대해 말씀해야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회복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있길 바라시는 모든 것을 되돌리거나 

되찾아 주셨다는 것을 말한단다.”라고 

엄마가 대답하셨습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하나님은 성전과 신권, 

침례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되돌려 

주셨지. 회복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도 

없었을 거야!”

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엄마처럼 설명하지는 못할 거예요.”

“얘,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와 봐.”

애나는 엄마를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엄마와 애나는 어젯밤에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조각들이 조그만 

탁자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복음을 완성된 퍼즐이라고 생각해 

봐.” 엄마는 퍼즐 한 조각을 집어 

드셨습니다. “그림의 여러 조각이 서로 

다른 시기에 지상에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돌아가시자, 많은 

복음 진리가 사라지거나 바뀌었단다. 

그러한 진리의 조각들은 되돌아와야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애나가 

흩어진 조각들을 섞으며 물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하나님은 어린 

시골 소년을 부르셔서 그 조각들을 

되돌리거나 되찾으시고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처럼 그것들을 함께 

모으셨단다. 그 소년이 누구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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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생각하니?”

“조셉 스미스요!” 애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애나는 엄마와 함께 조셉 

스미스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되돌려 주신 다른 복음 조각들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주 동안 애나는 말씀을 적고 

연습했습니다. 애나는 용감하게 

초등회에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일요일에 말씀할 순서가 되자 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한 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퍼즐이 놓인 판을 

들어 보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래전에는 복음의 중요한 조각들이 

지상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돌아가시자 몇몇 

조각을 잃게 되었죠.” 애나는 몇 조각을 

퍼즐에서 떼어 내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회복 퍼즐

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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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조셉 

스미스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잃어버린 

복음 조각들을 되돌려 주셨어요. 

이것을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애나는 

조각 하나를 집어 초등회 반원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조각 뒤에는 “신권 

권능”이란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애나는 나머지 조각들도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성스러운 경전과 잃어버렸던 

교리와 신권을 회복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닐 엘 앤더슨 장로, “조셉 스미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28쪽.

내보였습니다. 애나는 각 조각을 퍼즐의 

제자리에 넣기 전에 조각 뒤에 있는 

단어를 읽어 주었습니다. “살아 있는 

선지자 … 십이사도 … 영원한 가족을 

위한 성전 사업 … 침수로써의 침례 …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

애나는 완성된 퍼즐을 

들어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조각들을 모두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과, 또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하죠. 저는 회복에 대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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